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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읽기장애 아동을 두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단어재인과 읽기이해 결함을 

동시에 지닌 읽기장애 아동, 읽기이해 결함만을 가진 읽기장애 아동의 실행기능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숫자 따라 말하기, 미로찾기, 스트룹겁사를 이용하여 구어적 작업

기억, 계획능력, 반응억제능력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구어적 작업기억의 경우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계획능력과 반응억제능력에서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단어재인과 읽기이해결함을 둘 다 가진 아동의 단어재인과 읽기이해는 실행기능

의 하위과제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읽기이해결함만을 지닌 아동의 

경우, 단어재인과 읽기이해는 계획능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어재인과 

읽기이해결함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음운루프의 결함 때문에 글자해독에 어려움을 

가지며, 읽기의 처리과정에서의 모든 인지적 자원이 글자를 소리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계획능력과 반응억제능력은 특정 

읽기 기술(단어재인 또는 읽기이해)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읽기 기술 전반

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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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읽기란 글을 읽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모든 교과 영역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필수적이며 학령기 동안 지식을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아동들은 

읽기를 배우지 못하고 읽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읽기에 결함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초ㆍ중학교 학령기 전체의 약 

1%에 해당하며, 이들은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 셈하기와 같은 기초학습능력에 현저

한 결함을 보인 다고 한다(김동일, 1999). 이들은 정상적이거나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특정한 학업수행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읽기 문제가 있는 아동

에 대해 “읽기장애(reading disabilities)”, “읽기위험군(at risk of reading)”, “읽

기곤란아동(reading difficulties)”, “읽기 지체(poor reading)”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읽기장애 아동들은 동일한 연령의 규준과 비교할 때 수개월부터 수년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편차를 보이며, 저학년부터 읽기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고학년 이후에도 읽기장애 아동으로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읽기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읽기가 학령기 동안 지식을 획득하는 수단이며, 

학습도구로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기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의 대상이 되어왔고 읽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읽기를 해독(decoding)과 이해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읽기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읽기에서의 

해독은 단어재인(word recognition)을 의미하며, 글자로 쓰여진 단어들을 말과 같

은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며 주로 음운적 기술에 의존한다. 반면 읽기이해는 이러한 

단어재인 능력을 기초로 하여 문장 및 글의 내용을 의미적으로 처리하고 내용을 파악

하는 과정이다. 이렇듯 단어재인과 읽기이해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능숙한 읽기는 일어나지 않는다(Gough & Tunner, 1989). 

단어재인기술은 읽기이해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기술이며, 읽기 처리 과정

에서 단어재인의 과정이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동은 결코 능숙한 독자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읽기 연구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Yovanoff et al., 2005). 그런데 단어재인능력이 읽기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설명만으로는 읽기이해의 어려움을 모두 설명하기는 힘들다. 읽기장애 아동의 

10~20%는 단어재인능력이 좋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이다(Catts, Adlof, & Weismer, 2006; Kollins et al., 2006; Locascia et al., 

20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실은 단어재인모델로 읽기이해결함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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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습장애영역에서 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행기능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행기능은 주로 전전두엽이 담당하는 고위인지 처리

과정으로서 다차원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 정서, 행동기능을 조절하고 

방향을 안내해 주는 능력들을 담당하는 집합체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상위인지적 

개념으로써 작업기억, 계획능력, 반응 억제, 인지적 유연성, 조직적 탐색 등이 요구

되는 목표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동능력이다. 이에 따라 실행기능 및 실행기능

에 포함된다고 알려진 하위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학습

장애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실행기능검사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이고, 특히 실행기능

의 하부 영역 중 작업기억, 계획, 반응억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이윤미, 김애화, 

2011). 결국 실행기능은 학업성취 및 문제 행동에 밀접한 영향을 주며, 여러 기초인지

를 지휘하고 통합하며 관리하는 상위인지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습을 위한 도구적 성격을 가지는 읽기는 실행기능과 어떠한 관련성

이 있을까? 읽기와 실행기능 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연구 

결과 실행기능은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Torgesen, 2000). 특히 실행

기능의 하위 영역 중 작업기억, 계획능력, 반응억제능력은 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찬원, 2009; Locascia et al., 2010; Reiter et al., 2005; Sesma 

et al., 2009). 작업기억은 어떤 정보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정보나 다른 정보를 

처리하는 제한된 용량의 처리자원을 말한다. 이처럼 작업기억은 읽기에서 친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해호화하고, 친숙한 단어들의 의미적 지식을 인출, 이미 읽은 글의 내용

을 기억하는데 필요한 인지능력이다(Sesma et al., 2009). 하지만 읽기장애 아동은 

작업기억의 결함으로 읽기에 필요한 정보 처리가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

이다(이윤미, 2009). 계획능력은 결과를 예측하여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게 수행

하고 모니터하는 능력으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계획능력은 성공적인 읽기를 위한 중요한 요소(Vellutino, Scanlon, & Lyon, 2000)

로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은 조직화된 반응을 계획하도록 한 과제에서 읽기

능력이 정상인 그룹보다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은 시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에서 복잡한 항목을 계획하는데 더 많은 시

간을 소요하였다(Reiter et al., 2005). 그리고 반응억제능력은 인지적으로 표상된 

목표를 처리하는 중에, 상관이 없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불필요

한 정보를 억제하고 과제 목표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는 능력이다. 좋은 읽기 능력

을 가진 아동일수록 다양한 자극 속에서 불필요한 자극은 억제하고 중요한 자극에 

정반응하는 능력이 우수하였다(Protoipapas & Scaloumbakas, 2006). 이러한 능력

들은 읽기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미 읽은 내용의 정보를 처리하고, 읽어나가야 할 부

분을 예측하며 효율적인 읽기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자극과 정보를 억제하여 해석 

내용을 구성하여 표상하는 읽기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심적 자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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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단어재인모델로 설명할 수 없었던 읽기이해부진아동을 상위인지

기능 즉 실행기능의 특성과 관련지어 살펴보기 위해 읽기장애아동의 하위그룹(단어

재인 및 읽기이해결함아동, 읽기이해결함아동)에서 실행기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두 아동 그룹 각각에서 실행기능 요소들과 단어재인, 읽기이해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읽기장애아동의 개별적인 중재에서 

아동의 특성에 맞는 중재 전략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집단(읽기이해에만 결함 있는 아동과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에 모두 결함이 

있는 아동) 간에 실행기능 하위요소(작업기억, 계획능력, 반응억제능력)에

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에 모두 결함이 있는 아동의 읽기능력(단어재인점수, 

읽기이해점수)은 실행기능(구어적 작업기억, 계획능력, 반응억제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일반 아동의 경우 3학년 이전에는 읽기 교육이 단어재인 또는 “읽기를 위한 학습”

을 강조하는 반면,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는 자동적인 단어재인으로 능률적으로 단

어를 확인하게 되면서 읽기이해 또는 “학습을 위한 읽기”를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들을 표집 

하였다. 교사에 의해 읽기이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아동 중,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 

모두 결함이 있는 아동과 읽기이해에만 결함이 있는 아동들을 선정하였으며 학년은 

각 그룹에 숫자를 맞추어 배치하였다.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 모두 결함을 보이는 읽기장애 아동은 (1)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로부터 읽기이해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들 중 (2) ADHD 평정척

도인 K-ARS(교사용)를 실시하여 원점수 18점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외하였고 

(3) 해당 아동의 담임교사로부터 집단지능검사나 개인지능검사 기록이 있는 아동들 

가운데 지능이 85 이하로 보고된 아동은 제외하였으며 (4) 행동, 정서, 감각, 발달에 

장애를 보이지 않고 5) 기초학습기능검사 결과, 읽기Ⅰ(단어재인)와 읽기Ⅱ(독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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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5년 이상 지체된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읽기이해에만 결함을 보이는 읽기장애 아동은 같은 과정을 거쳐 기초학습기능검

사 읽기Ⅰ(단어재인)에서는 정상범위에 속하지만 읽기 Ⅱ(독해력)에서 1.5학년 이상 

지체된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연구 대상 아동의 정보는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아동의 기초정보

구   분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 결함 아동

(N=10)

읽기이해 결함 아동 

(N=10)

M M

학년
4

(N=3)

5

(N=4)

6

(N=3)

4

(N=3)

5

(N=4)

6

(N=3)

읽기Ⅰ(학년규준) 2.3 3.2 3.9 3.5 4.7 5.4

읽기Ⅱ(학년규준) 2.1 3.1 4.0 2.3 3.2 4.3

K-ARS(원점수) 9.4 7.8

2. 연구 도구

1) 기초검사도구

① K-ARS(Korean ADHD Rating Scale)

ARS(ADHD Rating scale)는 DSM-Ⅳ의 ADHD 진단 준거를 토대로 Dupaul에 

의해 개발된 부모 및 교사가 실시하는 행동평정 척도이다. ADHD 장애군과 대조군을 

변별하는 변별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고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ADHD 세 가지 하위유형(주의력결핍 우세형, 과잉행동ㆍ충동 우세형, 

복합형)을 구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한국판 ADHD 평가척도 K- ARS

는 ARS를 소유경 외(2002)가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하였으며,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는 .77 ~ .89로 나타났다. 

이 검사는 실행기능이나 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DHD의 특성을 제외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K-ARS는 아동과 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발달센터의 

교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18점 이상의 아동은 ADHD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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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초학습기능 검사 ⅠㆍⅡ

본 연구에서 집단별 아동의 독해능력과 단어재인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 

검사인 기초학습기능검사(박경숙, 윤점룡, 박효정, 1989)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는 

개인용 학력검사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동 언어기능, 수 기능 및 정

보처리 기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일반 아동 뿐 아니라 장애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읽기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단어

재인 검사와 독해 검사만 실시하여 원점수에 대한 학년규준을 사용하였다. 

2) 실행기능 평가도구

본 연구에서는 작업기억, 전환능력, 계획능력, 반응억제능력, 정보처리과정과 같

은 다섯 가지 실행기능영역 중 읽기능력과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작업기억, 계획능력, 

반응억제(Savage et el., 2006)능력을 측정하였다. 

①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K-WISC-Ⅲ) - 숫자 바로 따라외우기, 

숫자 거꾸로 따라외우기

본 연구에서 사용된 K-WISC-Ⅲ(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2)의 소검사인 

숫자 바로 따라외우기와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는 집단별 아동의 구어적 작업기억

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숫자 외우기 검사는 청각적 자극에 대한 기억, 모델에 

대한 재생능력, 작업기억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진다. 바로 따라 외우기 7문항과 거

꾸로 따라 외우기 7문항을 실시하여 산출된 점수에서 변환점수를 사용하였다. 변환

점수는 연령에 대한 이득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②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K-WISC-Ⅲ) - 미로찾기

본 연구에서 사용된 K-WISC-Ⅲ의 소검사인 미로 찾기는 집단별 아동의 계획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미로찾기 검사는 계획능력, 지각 구성능력, 시각

-운동협응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미로찾기에서 산출된 원점수에서 변환점수로 

바꾸어 연령에 따른 이득을 배제하였다.

③ 스트룹 검사

스트룹 검사는 목표반응과 무관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

된 검사로, 인지과정 중에서도 억제기능을 주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

룹과제의 특성상 읽기를 통해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읽기장애 아동의 실행기능평가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논란의 여지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스트룹검사의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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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읽기속도와 상관이 있으며 읽기정확도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었던 점에 근거하여

(Protopapas, Archonti, & Skaloumbakas, 2006) 읽기장애 두 집단 내에서 단어

재인 및 읽기이해와 실행기능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주요 시행은 단순시행과 간섭시행이며, 단순 시행은 단일 차원으로 이루어진 단순 

자극이며 아동은 이 차원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요구된다. 간섭시행의 자극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 복합자극이며, 아동은 이 중 한차원은 무시하고 다른 차원에만 

주의집중하도록 요구된다. 단순시행은 주의 자원의 통제가 거의 필요하지 않고 간섭

시행은 주의 자원의 통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저한 글자자

극을 무시하고 자극의 색깔을 말해야하는 간섭과제를 사용하여 반응억제능력을 측정

하였으며, 45초 동안 수행한 단어 수를 측정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P 복지관

의 언어치료실에서 연구자와 대상자 1:1 상황에서 기초검사와 실행기능검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학생과 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

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먼저 P시에 있는 지역아동발달센터 교사에 의해 초등학교 

4~6학년 아동들 중 읽기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판단되는 아동들을 추천받아 K-ARS 

(교사용)를 실시하여 18점 미만의 아동들을 선별하였다. 선정된 아동의 담임 교사와 

인터뷰를 통해 행동, 정서, 감각, 발달에 장애를 보이지 않으며, 초등학교에서 실시

한 지능검사 결과 IQ 85 이상의 읽기장애 아동을 선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1차 기

초평가인 기초학습기능 검사 ⅠㆍⅡ를 실시하여 단어재인과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

이는 아동과 읽기이해에만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선발하였다. 1차 기초평가에 소요

된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1차 기초평가를 통해 선발된 아동을 대상으로 

2차 평가인 실행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행기능 검사는 작업기억을 평가하는 K- 

WISC-Ⅲ의 숫자 따라 말하기와 계획능력을 평가하는 K-WISC-Ⅲ의 미로찾기, 그

리고 반응억제 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룹 검사 순으로 진행되어 실시하였다. 2차 평가인 

실행기능 검사의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2)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어

재인 및 읽기이해 둘 모두에서 문제를 보인 그룹과 읽기이해에서만 문제를 보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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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실행기능 하위영역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읽기점수(단어재인점수와 읽기이해점수)와 실행기능의 하위요소들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집단 간 실행기능에서의 차이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결함 아동과 읽기이해결함 아동의 실행기능(구어적 작업기억, 

계획능력, 반응억제능력)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t-검정의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실행기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t-검정 결과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결함 아동

(N=10)

읽기이해결함아동

(N=10) t

M SD M SD

구어적 작업기억 5.17 2.22 8.86 1.95 3.15*

계획능력 8.83 2.48 8.86 2.96 .01

반응억제능력 36.50 14.81 42.00 19.59 .437

*p < .05

두 집단의 실행기능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구어적 작업기억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결함 아동(M= 

5.17)은 읽기이해결함아동(M=8.86)에 비해 구어적 작업기억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계획능력과 반응억제능력의 경우에는 읽기이해결함만 지닌 아동(M= 

8.8.6, M=42.00)이 높은 점수를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두 그룹 간 점수 차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2.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결함 아동과 읽기이해결함 아동의 읽기와 실행

기능 하위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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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결함 아동의 읽기와 실행기능 하위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결함 아동의 읽기(단어재인, 읽기이해)와 실행기능 하위요소

들(구어적 작업기억, 계획능력, 반응억제능력)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

하였다.

<표 3>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에 결함 아동의 읽기와 실행기능 간의 상관관계

단어재인 읽기이해 구어적 작업기억 계획능력 반응억제능력

단어재인

Pearson 

상관계수
1

N 10

읽기이해

Pearson 

상관계수
.792* 1

N 10 10

구어적 

작업기억

Pearson 

상관계수
.050 .125 1

N 10 10 10

계획능력

Pearson 

상관계수
.129 .388 .934** 1

N 10 10 10 10

반응억제능력

Pearson 

상관계수
.072 .195 .778* .807* 1

N 10 10 10 10 10

*p < .05, **p < .01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 결함 아동의 읽기(단어재인, 읽기이해)와 구어적 작업기억, 

계획능력, 반응억제능력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단어재인과 읽기이해(r = 

.792, p < .05)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읽기(단어재인, 읽기이해)와 실행기능 

간에 유의미한 상관은 없었다.

2) 읽기이해결함 아동의 읽기와 실행기능 하위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읽기이해결함 아동의 읽기(단어재인, 읽기이해)와 실행기능 하위요소들(구어적 

작업기억, 계획능력, 반응억제능력)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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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읽기이해결함 아동의 읽기와 실행기능 간의 상관관계

단어재인 읽기이해 구어적 작업기억 계획능력 반응억제능력

단어재인

Pearson 

상관계수
1

N 10

읽기이해

Pearson 

상관계수
.849** 1

N 10 10

구어적 

작업기억

Pearson 

상관계수
.080 .202 1

N 10 10 10

계획능력

Pearson 

상관계수
.764** .741* .378 1

N 10 10 10 10

반응억제능력

Pearson 

상관계수
.491 .334 .596* .493 1

N 10 10 10 10 10

*p < .05, **p < .01

읽기이해결함 아동의 읽기(단어재인, 읽기이해)와 실행기능의 하위요소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단어재인은 읽기이해(r =.849, p < .01) 및 계획능력(r = 

.764 p < .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읽기이해는 계획능력(r =.741, p <

.05)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Ⅳ. 결론 및 논의

1. 집단 간 실행기능에서의 차이

단어재인과 읽기이해 모두에서 결함을 보이는 아동과 읽기이해에만 결함이 있는 

읽기장애 아동의 실행기능의 하위요소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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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구어적 작업기억에서는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결함 아동보다 읽기이해결함 아동

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t =3.15, p < .05). 이러한 결과는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 모두 결함이 있는 아동, 읽기이해에만 결함이 있는 아동, 언어성 지능과 읽

기이해, 단어재인 모두 결함을 보이는 아동, 그리고 일반아동의 작업기억과 처리 속

도를 측정한 Swanson, Howard, & Sáez(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 연구에 따

르면 중앙집행기의 음운루프는 음성자료의 부호화를 담당하여 아동이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활성화된 음운정보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기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작업기억의 음운루프 결함이 생기면 음운부호화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글자해독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김미경, 2003; 

백수진 외, 2007; 송종용, 1999; 안제원, 2012; Swanson, Zheng, & Jerman, 2009; 

Swanson, Kehler, & Jerman, 2010).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중앙집행기의 음운루프 

결함이 있는 단어재인과 읽기이해결함 둘 다를 지닌 아동이 글자해독 수행을 많이 

어려워했다. 본 연구에서는 구어적 작업기억을 알아보기 위해 K-WISC의 숫자 따라 

말하기 과제만을 이용하였다. 읽기폭검사와 같은 다른 과제들이 포함된 표준화된 작업

기억 검사도구의 개발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작업기억을 체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계획능력은 단어재인과 읽기이해 결함 모두를 가진 아동과 읽기이해결함만

을 가진 아동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읽기에 결함

이 있을 때 계획능력에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iter et al., 2005; Locascia 

et al., 2010). 연구의 대상이었던 두 그룹의 계획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읽기장애 아동의 계획하기는 단어재인과 읽기이해에서 한 영역에 더 많이 기여

한다기보다 두 가지 능력 모두에서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계획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미로찾기는 시각적 과제였으므로 구어적이고 언어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재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단어재인에 영향을 미치는 구어적 계획능력을 알아보는 다른 종류의 

검사도구로 실행기능의 계획하기를 측정할 수 있다면 단어재인의 어려움을 함께 가

지고 있는 읽기장애 아동들이 더 낮은 결과를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계획능력이 

언어적 속성보다는 주로 하노이탑 과제나 그 변형인 런던탑 과제, 미로, 혹은 복합도형 

검사, 지능검사의 소검사 중 토막짜기(김홍근, 2001)의 시지각 속성을 이용한 과제

로 측정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렇게 추측된 결과에 대해서는 또 다른 후속 연구들

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반응억제능력 역시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 결함 아동과 읽기이해결함 아동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두 그룹의 공통점이 반응억제능력

에 영향을 받는 ‘읽기이해의 결함’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동들이 반응억제능력

에서 낮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으나 읽기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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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평균은 단어재인의 문제를 동시에 가진 아동들보다는 높

았다. 몇 개의 선행연구에서도 읽기에 결함이 있다면 반응억제능력에 결함을 보이므로 

결국 반응억제능력은 읽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Reiter et al., 2005; 

Borella, Carretti, & Pelegrina, 2010). 추가적으로, 일치항목인 단어검사에서도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어재인에 결함을 보

이지 않는다고 평가된 읽기이해결함 아동의 단어재인이 과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심하게 한다. 읽기이해에만 결함이 있다고 평가된 그룹의 아동들이 

단어재인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인지적 자원을 사용한 나머지 읽기이해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자연히 읽기이해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이 점은 임상에서 읽기 치료 시 단어재인의 자동적 처리에 

대한 별도의 읽기유창성 과제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한편 3~6학년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이윤미(2009)의 연구에서 스트룹과제의 일반아동 색상-단어점수는 70.9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재인과 읽기이해결함을 동시에 지닌 아동이 36.50, 읽

기이해에만 결함이 있는 아동은 42.00으로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처럼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반응억제능력은 읽기장애 아동이 가진 또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결함 아동과 읽기이해결함 아동의 읽기와 실행

기능 하위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결함 아동의 읽기(단어재인, 읽기이해)와 실행기능의 하위

요소들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어재인과 읽기이해 

모두 실행기능의 하위요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안제원, 방희정, 박현정(2012)에서, 읽기유창성은 전환능력, 억제

능력, 구어 작업기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읽기이해는 전환능력, 억제능력

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는 결과와는 달랐다. 일반아동과 읽기장애 아동의 읽기 

및 실행기능 하부요소들의 상관관계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실행

기능의 각 하위요소들을 측정하는 과제 차이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일반아동과 읽기장애 아동의 실행능력을 직접 비교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읽기이해결함 아동의 읽기(단어재인, 읽기이해)와 실행기능 하위요소 간에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어재인과 계획능력(r =.764, p < .01), 읽기이해와 계획능력(r

=.741, p < .05)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높은 시각적 

계획능력을 가지고 있는 읽기이해결함 아동이 높은 단어재인능력과 읽기이해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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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읽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이에 인쇄된 글자를 읽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각구성능력, 공간지각력, 전체와 부분을 해석하는 계획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읽기이해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이해력(문장

이해, 단락글 이해)과 관련 변인(단기기억, 숫자 작업기억, 언어성 작업기억, 사물이름

대기, 단어유추, 문법판단, 구문인식, 추론)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정미란(2009)

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읽기이해아동의 숫자 작업기억(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어적 

작업기억)은 전체 읽기이해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읽기이해를 나

누어 분석했을 때 단락글의 이해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문장이해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읽기이해과제 역시 문장을 읽고 그 문장

과 관련된 그림을 찾는 것으로, 오히려 문장이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구어적 

작업기억, 계획하기, 반응억제 등의 처리보다는 읽기이해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쉬웠

을 수도 있다. 추후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연구자들마다 다른 작업기억 과제

(언어성 작업기억, 구어적 작업기억, 숫자 작업기억), 계획하기, 반응억제의 실행기능

과제를 포괄하는 검사도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동의 읽기 처리

과정과 실행기능 특성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통해 읽기장애 아동을 

면밀히 평가하는 문제는 읽기문제를 다루는 치료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3. 연구의 의의 및 제언

기존의 연구가 읽기부진아 또는 읽기장애아로 읽기능력 전반에 문제가 있는 아

동들을 연구하였다면, 본 연구는 읽기이해결함만 가진 아동과 단어재인과 읽기이해

결함을 모두 가진 아동으로 나누어 실행기능을 측정하는 하위요소 과제의 결과를 비

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실행기능이 읽기장애의 두 그룹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두 그룹의 실행기능이 단어재인 및 읽기이해와 관련이 있는

지 밝힐 수 있었다. 도출된 결과는 같은 진단을 가진 읽기장애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평가와 그를 바탕으로 한 적합하고 효율적인 중재가 필요함을 

알게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실험을 진행하면서 읽기이해 문제가 없고 단어재인에만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제외시켰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읽기과정에서 단어재인이 가지는 처리

과정 관련 실행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단어재인과 읽기이해 결함을 모두 지닌 아동, 단어재인에만 결함을 

보이는 아동, 읽기이해에만 결함을 보이는 아동 각각에 대한 실행기능 특성을 알아

봄으로써 단어재인과 읽기이해의 처리과정 이해에 보다 가깝게 접근 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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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둘째, 읽기장애 아동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읽기능력, 지적능력, ADHD 성향 이

외에 아동의 언어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다문화 가정환경과 같은 여러 변수들을 통제

하질 못했다. 다음의 연구에서는 읽기능력과 실행기능 검사에서 보다 신뢰로운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아동의 맥락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실행기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각 요소들을 평가하는 많은 검사도구가 있

으나 한 개의 검사도구만을 사용하여 실행기능을 평가하였다. 다음 연구에서는 각 

요소들을 측정하는 다양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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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erformed a reading test (word recognition, reading comprehension) 

on 4th to 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to divide them into children with 

word recognition and comprehension defects and children with reading 

comprehension defects. Then, on both groups executive function tests (verbal 

working memory-forward digit span, backward digit span, planning skills- 

maze, inhibition-Stroop test; color-word trial test) were conducted.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for the executive function between children 

with word recognition and comprehension defects and those with reading 

comprehension defects, both group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hile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planning skills and inhibition. Second, children with 

word recognition and comprehension defects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xecutive functions for both word recognition and comprehension. Besides, 

while word recogni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in children with reading 

comprehension defect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lanning skills.

Key Words : reading disorder, executive function, word recognition, comprehension


